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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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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인애착(애착회피, 애착불안)과 역기능적 분노표현(분노억제, 분노표출)의 관

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부산, 경남,

충청, 제주, 전라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272명을 대상으로 성인애착척도, 분노표

현척도, 사회적 지지척도, 자아탄력성척도를 활용해 수집된 자료를 본 연구목적에 맞게 분석에 활

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가 역기능적 분노표

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애착불안은 역기능적 분노표현인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애착회피는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애착불안과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나타

나지 않았다. 셋째, 애착회피와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애착회피와 분노표출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주요어: 대학생, 성인애착, 역기능적 분노표현,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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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노 범죄’라는 말이 흔히 사용될 정도로

분노조절의 실패로 인한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

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사회에서 발생

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해(한영훈, 2013), 아파트

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숨

지게 한 사건(김정훈, 2017), 새로 산 침대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침대를 부수고 아버지와 누나를

죽인 사건(전종선, 2018) 등은 분노가 바탕이 된

극단적 행동으로,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분노조절

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치

료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김해진, 신현

균, 홍창희, 2008).

일반적으로 분노는 많은 이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정서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상 경험할 정도로인간이 느낄 수있는 지

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반응이다(전현숙, 손정

락, 2011; Alschuler, 1984). 더욱이 분노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했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나, 소

망이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거나 혹은 목표를 향

한 진행이 좌절되고 있다는 메시지로(Greenberg,

2003), 개인으로 하여금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하도

록 하여 발생가능한 해를 극복하게 하는 적응행위

이기도 하다(Novaco, 2007). 이처럼 분노의 긍정적

인 측면이 있음에도 많은 이들이 분노를 부정적인

정서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

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분노는 잘 표현된다면 인간의 적응을 위

해 매우 필요한 감정이지만(이훈구, 이수정, 이은

정, 박수애, 2003; McCullough, Kuhn, Andrews,

Kaplan, Wolf, & Hurley, 2003) 부정적인 언어나

거친 행동과 같이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하게되는경우개인자신이나타인의신체및

정서에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김혜란, 박경, 2006; 이정숙, 이현,

안윤영, 유정선, 2010; 전현숙, 손정락, 2011;

Zaitsoff, Geller, & Srikameswaran, 2002).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1988)은 분노조절(anger-

control), 분노표출(anger-out), 분노억제(anger-in)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분노조절(anger-control)은

자신의 분노상태를 지각함으로써 분노감정을 조

절하고 이를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분노상황에서 언어적으로 명확하게 자신의 의견

과 상태를 설명하면서 상대방을 대하려고 노력하

는 행동을 의미한다. 분노표출(anger-out)은 분노

를 타인이나 어떤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신체적 행위나 비난, 욕설, 언어적 폭력,

극단적 모욕의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발을 구르거나 화난 표정을 짓는

등의 비공격적인 행동까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분노억제(anger-in)는 경험하는 분노감정을 억제

하거나 그 방향을 내부로 돌리는 것으로, 분노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을 피하거나 화를 내색하지

않고 혼자 투덜거리거나 화를 꾹 참고 일부러 괜

찮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의 행동을 포함한다(Kerr

& Schneider, 2008). 분노표출과 달리 분노억제는

당장의 공격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지만 반복될 경우 분노 수준의 증가로 이

어지기 때문에 이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이

될 수 있다. 분노조절, 분노표출, 분노억제의 구분

에서 분노조절은 화가 난 상태를 자각하고 화를

진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건설적 책략들을 구사하

는 것으로 순기능적인 분노표현으로 분류되는 반

면, 지나친 공격 표출 및 감정의 억압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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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역기능적 분노표현으로

분류되고 있다(Spielberger, Reheiser, & Sydeman,

1995). 이러한 역기능적 분노표현이 자주 사용될

경우 소화계 질환 및 심장혈관계 질환 경험할 가

능성이 높으며, 높은 우울감과 절망감으로 인해

자살 위험성 또한 높다는 점에서(김교헌, 2000; 이

경순, 김교헌, 2000), 분노를 보다 조절된 형태로

적절하게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인지평가이론에서는 분노를 사건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념체계에 따라 사건

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데서 유

발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Deffenbacher &

Mckay, 2000), 이러한 개인의 신념체계를 형성하

는데 있어서 애착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Bowlby, 1980). 애착(attachment)은 특정한 타인

과 지속적이고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갖는 경향

성으로, 개인은 이러한 정서적 유대감을 통해 자

기개념을 형성하고 사회 및 세상에 대한 관점을

발달시킨다. 유아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최초의 감정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일반

적으로 부모에게 신뢰롭고 안정적인 돌봄을 받은

유아는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반면,

초기 부모의 반응이 일관적이지 않거나 안정적이

지 못한 경우 유아는 부모와 불안정애착을 형성

하게 된다.

애착연구의 초기에는 애착이 영아와 양육자 사

이의 정서적 유대관계만을 의미하였으나, 영유아

기에서 성인까지 확장되어 영유아기에 형성된 애

착 특성이 전 생애동안 지속되며, 초기 양육자 외

에도 어떤 사람과도 정서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

다고 보고 있다(Sroufe, Egeland, Carlson, &

Collins, 2005). 이는 개인이 발달 초기의 애착을

토대로 부모뿐만 아니라 친구 동료, 선후배, 연인

등 다양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접촉과 근접을 추

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외부 세계 또

는 타인에 대한 표상을 유지하게 되는 것을 의미

한다(Shaver & Mikulincer, 2007). 나아가

Brennan, Clark와 Shaver(1998)는 성인애착을 두

개의 차원인 불안(anxiety)과 회피(avoidance)로

분류하였는데, 애착불안은 스스로를 사랑받을 가

치가 없다고 지각하여 버림받거나 거절당하는 것

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면서 관계에 지나치게 몰

입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애착회피는 타인을 신뢰

하지 않고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과 자기의존에 대한 과도한 욕구로 정의된다

(Mikulincer & Shaver, 2016). 이러한 대인관계

의 경험에서 비롯된 내적작동모델은 특히 스트레

스 조건 하에서 매우 강하게 활성화되어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Bowlby, 1980; Simpson, Rholes, & Nelligan,

1992),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조절까지 이끄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etherton, Ridgeway, &

Cassidy, 1990).

성인 애착과 분노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일관적으로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된

사람의 경우 경험하는 분노감을 적절하고 효율적

인 방식으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으며, 분노를

표현한 이후에도 부정적인 정서를 적게 경험하여

분노가 효과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불안정하게 애착이 형성된 경우 안정형 애착

집단에 비해 분노와 적대감이 높을 뿐만 아니라

(Meesters & Muris, 2002), 분노억제나 분노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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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해진 등, 2008; 문소현, 박영

주, 2008; 이지영, 손정락, 2009; Mikulincer, 1998).

이는 안정 애착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적

게 경험하면서도 타인의 선한 의도를 믿기 때문

에 좀 더 통제된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할 수 있

는 반면, 불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경우에는

분노 상황에 대한 편집증적인 인지 편향으로 인

해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벌을 주려는 통제

불가능한 충동적 대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Mikulincer, 1998). 나아가 다수의 연구에

서 성인애착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로 구분하여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살펴

보았는데, 그 결과 애착불안의 경우 분노를 적절

히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는 분노억제와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고 과격한 태도를 취하는 분노표출

의 특성을 모두 보이는 반면(김해진 등, 2008; 김

현주, 이정윤, 2011; 이지영, 손정락, 2009; 전혜경,

2014; Brassard, Darveau, Péloquin, Lussier, &

Shaver, 2014; Greenberg, 2003), 애착회피는 분노

에 대한 자각이 낮고, 분노정서에 대한 도피적이

고 억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분노억제에만 영

향을 미칠 뿐 분노표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김현주, 이정윤,

2011; 전혜경, 2014; Brassard et al., 2014). 이렇

듯 많은 연구에서 성인애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개입에 있어 성격

변인인 성인애착을 통해 직접적으로 역기능적 분

노표현을 기능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변화시

키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성인애착

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매개하는 중간 기제

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이 있는 변인으로서 사회적 변인으로는 사

회적 지지를, 개인내적 변인으로는 자아탄력성에

주목하여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좀 더 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이 가진 사회적 자원으로서 사회적 지지

(Social Support)는 개인이 속해있는 가족이나 친

척, 친구, 이웃 등 지역사회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이경림, 박재국, 2007;

Lent et al., 2003), 이는 스트레스로 인한 역기능

적 영향을 어느 정도 예방 또는 완충시키는 기능

을 한다(Dougall, Hyman, Hayward, McFeeley, &

Baum, 2001; Musante & Treiber, 2000; Gardner

& Parkinson, 2011; Wight, Aneshensel,

Botticello, & Sepúlveda, 2005). 개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수혜자가 제공된 사회적 지지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는 사회적 지지를 실제로 받았는지

혹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지가 있었는지 보다

개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Dunkel-Schetter & Bennett, 1990; Lakey &

Heller, 1988; Wethington & Kessler, 1986), 이는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개인이 실제로

받은 사회적 지지의 양이나 종류보다 개인의 적

응에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듯 개인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이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연구자들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요인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이와 관련해서 Bowlby(1980)는

개인이 초기 애착경험에서 형성된 내적작동모델

에 따라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태도에서 차이

가 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Sarason 등(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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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인의 내적작동모델이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 수준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지지와 근접

성을 추구하는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

다. 실제로 안정된 애착유형을 가지고 있는 대학

생들은 불안정한 애착유형을 가진 집단보다 타인

과의 상호작용을 보다 호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

이 있었으며(박신영, 윤경희, 2017; 임수진, 노안

영, 2003; Collins & Feeney, 2000, Collins &

Feeney, 2004), 자신이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요청을 구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신노라, 안창

일, 2004). 이와 달리, 불안정 애착유형의 경우 사

랑에 대해 질투, 파트너와의 강박적 관계, 친밀감

에 대한 공포와 같이 보다 부정적인 경험으로 보

고하였는데, 특히 불안정한 애착유형 중에서도 애

착불안이 강한 사람은 낮은 자기 가치감을 보상

받기 위해 타인에게 과도하게 밀착된 관계를 맺

고자 하였으며(Mikulincer, Shaver, & Pereg,

2003) 자신에게 유용한 지지자원이 있더라도 이를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으로 지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수진, 노안영, 2009). 애착회

피 집단은 도움이 필요할 때 타인이 도와주지 않

을 것이라는 내적 신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도

움에 의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중요성

을 평가 절하하는 경향성을 보였다(Cassidy, 2000;

Lopez & Gormley 2002; Mikulincer, 2003).

나아가 개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분노표현

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진

주, 조규판, 2010). 분노는 인간이 사회 속의 인간

관계나 환경으로 인해 경험하는 불만이나 좌절

혹은 자존감 상실 등이 표현되는 것으로, 주로 사

회적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하여 유발되기도 하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뿐 아니라 회복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이은승, 2011; Kaplan, Seeman,

Cohen, Knudsen, & Guralnik, 1987). 실제로 사회

적지지와 분노표현의 관계를 살펴본 대다수의 연

구들은 사회적지지가 분노표현을 결정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았는데,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

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분노표출과 분노억제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

할수록 분노조절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

종은, 이윤주, 2013). 사회적지지와 역기능적 분노

표현의 하위요인인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를 구분

하여 살펴본 연구들 중 Palfai와 Hart(1997)의 연

구에서는 사회적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분노를

억제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김진주와 조규판

(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분노억제와는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분노표출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

들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회적지지가 분노

표현을 예측하는 요인인 동시에 개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경험하게 되는 분노와 같은 정서

를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애착은 개인이 사회적 지

지를 지각하는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지

지는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 지대한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애착과 분노표현

간에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매개 역할임을 추측

해볼 수 있다.

성인애착과 분노표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되는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은 다양

하게 변화하는 환경적 요구에 따른 스트레스 상황

에 처했을 때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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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을 일컫는 것으로 이는 개인이 갈등을 해결

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Block & Block, 1980).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자아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애착을 제

안하고 있으며, 부모와의 안정적인 유대와 애착

관계가 자아탄력성을 예측하는 중요요소라고 보았

다(Bowlby, 1973; Klohnen, 1996). 관련 연구에 의

하면 안정애착일수록 부정적 감정을 조절할 수 있

는 적응력 및 유능감과 관련된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이영미, 민하영, 이윤주,

2004; Campbell-Sills, Cohan, & Stein, 2006; Ong,

Bergeman, Bisconti, & Wallace, 2006),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 및 사회적 상황에서의 문제해결력

등과도 관련이 있다는 결과들이 제시된 바 있다

(이정희, 심혜숙, 2007; Wei, Vogel, Ku, &

Zakalik, 2005). 더욱이 자아탄력성이 발달 초기 애

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 가능한 성향이라는 점(Wicks, 2005)은 발달

초기 이후의 다른 애착 대상과의 관계경험과 자아

탄력성 간의 밀접한 관계를 더욱 지지한다. 나아

가 애착과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별 관계를 살펴

본 연구들에서는 애착불안 집단의 경우 자아탄력

성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대인관계효율성, 낙관적

태도가 낮았으며(김현주, 함경애, 천성문, 주동범,

2012), 자신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와 타인과

의 갈등해결을 잘 해결할 것이라는 대인관계 효율

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reasey & Hesson-

McInnis, 2001). 애착회피의 경우 자신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와 대인관계 효율성이 낮다고 보

고되기도 하였으나(Creasey & Hesson-McInnis,

2001), 일부 연구에서는 자신감, 대인관계효율성,

낙관적 태도가 회피애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거

나(박현주, 김봉환, 2010), 회피애착 집단이 자아탄

력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Mikulincer

& Shaver, 2016)가 나타나 다소 불일치한 결과들

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아탄력성의 특성은 충동이나 억

제를 역동적으로 조절하여 평형을 유지하도록 함

으로써 분노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

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자아탄력성이 높

은 사람의 경우 스트레스를 덜 경험할뿐더러

(Pinquart, 2009; Soderstrom, Dolbier, Leiferman,

& Steinhardt, 2000), 분노조절능력 또한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현은민, 박혜영, 2005; Block &

Block, 1980).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을 경우 심리

적 불균형에 대한 회복이 느려 불특정 다수를 향

한 분노를 유지함으로써 분노를 촉발할 수 있는

대상이 나타났을 때 잠재되어 있던 분노까지 표

출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Wilson, Pritchard,

& Revalee, 2005). 이렇듯 자아탄력성은 좌절 상

황이나 문제 상황에서도 비난, 폭언과 같은 폭력

적인 행동들이 나타나는 분노표출을 낮추는 효과

가 있으며, 강한 스트레스 상황과 갈등 상황에서

도 부정적인 압력을 완화시키고 긍정적인 신념을

유지하도록 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

직까지 국내외 연구에서 성인애착, 자아탄력성, 분

노표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충분하지 않으

나, 타인과의 친밀한 애착을 형성할수록 자아탄력

성이 높으며(이영미 외, 2004; Campbell-Sills et

al., 2006; Ong et al., 2006), 탄력적인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등 분노

조절 능력이 뛰어나다는 연구결과(장진아, 신희천,

2006; 현은민, 박혜영, 2005)를 통해 자아탄력성이

성인애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연결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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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요한 요인임을 예측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역기능적 분노표현

을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성인애착,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이 제안되고 있으며, 이 변인들은 역기

능적 분노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

니라,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예상

해볼 수 있었다. 특히 사회적 자원으로서 사회적

지지와 개인내적 자원인 자아탄력성의 경우 성인

애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를 연결 지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한 변인임에 따라, 이들 간

의 관계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애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련성

을 살펴 본 국내 연구들은 매개변인으로서 자동

적 사고, 포커싱적 태도와 같은 인지 변인이나(김

명화, 박영자, 2013; 임여준, 주은선, 배성만, 2015)

내면화된 수치심과 같은 정서 변인(김현주, 이정

윤, 2011)에 초점을 두고 있어 애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를 연결 짓는 자아탄력성이나

사회적 지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개입에 있어 개인이 지닌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인애착과 역

기능적 분노표현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자아탄력

성 및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본 연구는 특히 대학생을 중심으로 변

인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성인이라는 책임

을 갓 달게 된 대학생은 대학입학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오다 대학 입학 후 목표를 상실

하고 진로 설정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발

달단계상 의존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자율적

인 삶의 방식을 접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스트레스 상황을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과

제가 주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발달과정상의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스트레스들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거나 지나칠 경우 타인을 향한 공

격성이나 자신에게 육체적, 심리적 상해를 가하는

등의 반사회적 성향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이정숙 외, 2010), 대학생들이 분노를 적절

히 다루기 위한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변인간의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대학생이 역기능

적 분노표현으로 겪는 문제의 해결을 돕고 치료

적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보

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성인애착(애착불안 및 애착회피)이 역기능적

분노표현(분노표출 및 분노억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성인애착(애착불안 및 애착회피)과 역기능적

분노표현(분노표출 및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사회

적지지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그림 1. 부분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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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완전매개모형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서울, 부산, 경남, 충청, 제주, 전

라 지역에 재학 중인 39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자료를 *대학교 *연구소로부터 허락

을 받아 본 연구목적에 맞게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에 대한 자료수집 과정 및 절

차는 아래와 같다. 본 설문자료는 자료수집과정

참여자들이 학생들에게 연구 목적 및 설문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한 이후 학생들의 동의를 얻

어 설문을 실시한 자료이며, 설문지당 작성시간은

평균 20∼30분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는 39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50부

와 본 연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대학원생의

설문 68부를 제외하여 데이터 클리닝 이후 분석

에 최종적으로 사용된 설문지는 272부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은 남성이 114명(35.3%), 여성이

209명(64.7%)이었으며, 나이는 만 17세부터 27세

까지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연구자 소

속기관으로부터 IRB 승인을 받아 연구윤리를 준

수하였다.

측정도구

성인애착. 본 연구에서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Fraley, Waller, Brennan 등(2000)이 개발한

성인애착 검사 ECR-R(Experiences in Close

Relateionships-Revised)을 김성현(2004)이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애착

불안’과 ‘애착회피’라는 두 개의 독립적인 하위척

도로 이루어졌으며, 관계에서 거절당하는 것에 대

한 두려움이나 유기에 대한 걱정을 의미하는 애

착불안과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의존함에 대한 두려움인 애착회피를 측정한다. 각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애착의 불안/회피 정

도가 심한 것을 의미하고, 각 척도의 점수가 낮을

수록 안정된 애착이 형성됨을 말한다. 본 척도는

각 하위문항별 18문항씩 총 36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

다(5점)’까지의 5점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

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잃을까봐 두렵다’, ‘내 문제나 걱정거리를

보통 다른 사람들과 의논한다’ 등이 있다. 안하얀,

서영석(2010)의 연구에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Cronbach’s α는 각각 .89과 .90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애착불안의 Cronbach’s α는 .898,

애착회피의 Cronbach’s α는 .909 이었다.

사회적지지. 본 연구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Zimet, Dahlem, Zi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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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Farley(1988)이 개발하고 신준섭과 이영분

(1999)이 번안한 사회적 지지 다차원 척도

(Multidimensional Scale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 다

차원 척도는 가족지지 4문항, 친구지지 4문항, 주

요타인지지 4문항 총 3개의 하위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7점 Likert척도(1

점 : 전혀 그렇지 않다∼7점 : 매우 그렇다)로 구

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문항의 예로는 ‘내 가족은

나를 돕기 위해 진심으로 애썼다.’, ‘내 친구들은

나를 돕기 위해 진심으로 애썼다.’, ‘내가 필요할

때 내 옆에 함께 있어주는 특별한 사람이 있었다.’

등이 있다. Zimet 등(1988)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48이었다.

자아탄력성.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을 측정하

기 위해 Klohnen(1996)이 개발한 CPI(Califonia

Personlity Inventory)의 29개 문항을 박현진(1996)

이 번안하고 김인경(2012)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

하였으며, 본 연구 의도에 맞게 문항을 일부 선별

및 수정하였다. 본 자아탄력성 척도는 능숙한 자

기 표현력을 측정하는 자신감, 대인관계에서의 통

찰력과 따스함과 관련된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주

의인 낙관적 태도 총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별 문항 수는 자신감 6문

항, 대인관계 효율성 8문항, 낙관적 태도 7문항으

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에 대한 문

항은 Likert식 5점 척도(1: 전혀 아니다, 5: 항상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이

다. 부정적 진술문은 역점수로 환원하여 계산하였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 문항으로는 ‘나는 확실히 자신감

이 부족하다고 느낀다(자신감)’, ‘낯선 사람에게 말

을 거는 것이 어렵다(대인관계)’, ‘대체로 나는 행

복하다고 느낀다(낙관적 태도)’ 등이 있다. 박현진

(1996)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34이었다.

역기능적 분노표현.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측정하기 위하여 Spielberger 등(1988)

이 개발한 척도를 한덕웅, 전겸구와 이장호(1997)

가 한국판으로 개발한 상태-특성분노표현척도

(STAXI-K: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Korean version) 중 상태분노를 제외

하고 수정한 전성희(2007)의 것을 사용하였다. 본

분노표현 척도는 분노조절, 분노억제, 분노표출 등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요인별로 8

개 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

에서는 연구목적에 따라 분노표현의 3개 하위영

역 중 역기능적 분노표현인 분노표출과 분노억제

만을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분노 표출은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분노를

표현하는 빈도를 나타내며, 분노억제는 분노를 참

고 억압하는 빈도를 나타낸다. 구체적 문항으로는

‘나는 사람을 피하였다(억제)’, ‘나는 욕을 하였다

(표출)’ 등이 포함된다. 연구에 대한 문항은 Likert

식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로 응답하도록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이며, 각

하위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분노표현을 많

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분노억제

점수가 높으면 분노를 경험하더라도 이를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감정을 억압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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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며, 분노표출 점수가 높을 경우는 자신

의 분노감정을 타인이나 물건을 통해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을 뜻한다. 전혜경(2014)의

연구에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의 Cronbach’s α는

각각 .78, .79였으며, 본 연구에서 분노표출의

Cronbach’s α는 .713, 분노억제의 Cronbach’s α는

.859이었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1.0과 AMOS 21.0을 사

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변인

에 대한 정규성과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

통계를 실시하고 변인 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

해 Pearson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AMOS

21.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모형 적합

도가 수용가능한지 확인하고 최종 구조모형을 확

정하기 위해 ∆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확정된
연구모형으로 모형 적합도와 경로계수를 확인하

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

형 적합도는 Kline(2005)의 제안에 따라 χ², CFI,

RMSEA, SRMR을 확인하였다. 넷째, 연구모형에

서 유의한 경로계수를 토대로 Cheung(2007)이 제

시한 팬텀변수를 생성한 후, Shrout와 Bolger

(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랩(bootstrap) 절차를 실

시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애착회피, 애착불안, 사

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분노억제, 분노표출의 평

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고 변인 간

Pearson 이변량 상관계수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왜도는 –0.77∼0.24

로 2를 넘지 않고, 첨도는 –0.45∼0.52로 9를 넘

지 않아 자료의 정규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Kline, 2005). 상관분석 결과, 애착불안은

애착회피, p<.01, 분노표출, p<.01, 분노억제,

p<.01와 정적상관을 보였고, 사회적지지, p<.01와

부적상관을 보였다. 반면,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5. 애착회피는

분노억제, p<.01와 정적상관을 보였고, 사회적지

지, p<.01와 부적상관을 보였다. 반면, 자아탄력성

과 분노표출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p>.05. 사회적 지지는 자아탄력성, p<.05,

분노억제, p<.01와 부적상관을 보였고, 분노표출과

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5.

자아탄력성은 분노 표출, p<.05과 부적상관을 보

였고, 분노억제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5. 분노표출은 분노억제, p<.01와 정

적상관을 보였다. 기술통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과 상관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측정모형을 검증

한 결과 모형 적합도는 CFII는 .90이상이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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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는 Kline(2005)의 기준과 SRMR과

RMSEA가 .10이하면 수용 가능한 적합도라고 해

석한다는 Byrne(1998)과 MacCallum, Browne와

Sugawara(1996)의 견해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또한,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각 요인들의

.40∼.93의 범위를 가져 최소 .40은 넘어야 한다는

이순묵(2000)의 제안에 따라 모형을 구성하는 요

인들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모형

에 대한 결과는 표 2, 3과 같다.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 간의 구

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이전에 부분매개모형과 완

전매개모형 중 어떤 모형이 적합한지 확인한 결

과, 연구모형은 수용 가능한 모형 적합도를 보였

지만, 경쟁모형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또한, χ² 차이검증에서도 연구모형이 채택

되어 최종 구조모형은 부분매개모형으로 결정하

였다.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는

표 4와 같다.

본 연구에서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확인한 결

과, 애착불안이 분노억제, =.404, p<.001, 와 분

노표출, =.190, p<.05, 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사회적지지, =.001, p>.05,

자아탄력성, =-.052, p>.05, 에 미치는 효과는 유

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애착회피가 사회적지지, 

=-.508, p<.001, 자아탄력성, =.17, p<.05, 에 미

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분노억

제, =.056, p<.05와 분노표출, =.039, p<.05, 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매개변인인 사

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분노억제와 분노표출

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가 분

노억제, =-.228, p<.01, 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

미하였으나, 분노표출, =-.114, p>.05, 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자아탄력성은 분

노표출, =-.146, p<.05, 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

미하였으나, 분노억제, =-.095, p>.05, 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결과는 표 5와 그림3

과 같다.

변인 1 2 3 4 5 6

1. 애착불안 -

2. 애착회피 -.269** -

3. 사회적 지지 -.165** -.449** -

4. 자아탄력성 -.009 .112 -.120* -

5. 분노표출 .173** .045 -.069 -.120* -

6. 분노억제 .388** .237** -.282** -.070 .625** -

평균 46.83 49.05 61.32 61.22 20.00 21.50

표준편차 11.093 11.101 14.755 17.393 4.795 6.459

왜도 .067 .330 -.695 -.062 -.208 -.411

첨도 -.460 -.219 .647 -.167 .052 -.412

*p<.05, **p<.01.

표 1. 연구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 결과



한국심리학회지:건강

- 80 -

   RMSEA(90% 신뢰구간) CFI SRMR

연구모형 238.603 120 .000 .060(.049-.072) .959 .0542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 ) S.E. t

애착불안

애착불안1 .851(1)

애착불안2 .942(1.287) 0.067 19.284***

애착불안3 .815(0.901) 0.055 16.499***

애착회피

애착회피1 .86(1)

애착회피2 .889(1.081) 0.057 19.082***

애착회피3 .904(1.09) 0.056 19.501***

사회적 지지

가족지지 .706(1)

친구지지 .887(1.113) 0.085 13.151***

주요타인지지 .888(1.139) 0.087 13.156***

자아탄력성

자신감 .977(1)

대인관계효율성 .82(0.839) 0.047 17.936***

낙관적 태도 .79(0.681) 0.04 16.858***

분노표출

분노표출1 .792(1)

분노표출2 .782(0.808) 0.071 11.433***

분노표출3 .4(0.466) 0.079 5.91***

분노억제

분노억제1 .745(1)

분노억제2 .806(1.201) 0.095 12.61***

분노억제3 .814(1.215) 0.095 12.729***

***p<.001.

표 3.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

  
RMSEA

(90% 신뢰구간)
CFI SRMR △

부분매개모형 363.350 122 .000 .085(.075-.096) .917 .0985
49.33***

완전매개모형 412.680 126 .000 .092(.082-.102) .902 .1267

표 4. 구조모형의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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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에서 유의한 매개경로

를 바탕으로 각각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Cheung (2007)이 제시한 팬텀변수를 만들고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랩

(bootstrap) 절차를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애착회피와 분노

억제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124

이었으며 95% 신뢰구간이 .047∼.248으로 나타나

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성인애착

의 회피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지지를

적게 지각하고 이로 인해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성

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애착회피와 분

노표출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012이었으며 95% 신뢰구간이 -.003∼-.037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

경로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S.E. t

애착불안 → 사회적지지 .001(.002) 0.586 0.004

애착불안 → 자아탄력성 -.052(-.067) 0.086 -0.781

애착불안 → 분노억제 .404(.526) 0.091 5.79***

애착불안 → 분노표출 .190(.111) 0.045 2.431*

애착회피 → 사회적지지 -.508(-.932) 0.509 -7.726***

애착회피 → 자아탄력성 .17(.179) 0.072 2.5*

애착회피 → 분노억제 .056(.06) 0.082 0.735

애착회피 → 분노표출 .039(.019) 0.04 0.469

사회적지지 → 분노억제 -.228(-.031) 0.01 -3.019**

사회적지지 → 분노표출 -.114(-.007) 0.005 -1.365

자아탄력성 → 분노억제 -.095(-.097) 0.062 -1.567

자아탄력성 → 분노표출 -.146(-.066) 0.032 -2.04*

표 5.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그림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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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었다. 이는 성인애착의 회피 성향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으며 이로 인해 분노를 표출

하는 경향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매개효과 검증에

대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역기능적 분노

표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매

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

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가 역기능적 분노표

현인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애착불안은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애착회

피는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애착불안이 분노억제

와 분노표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애착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억제와 분

노표출을 많이 한다는 것으로, 이는 애착불안 집

단은 적절히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는

분노억제와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고 과격한 태도

를 취하는 분노표출의 특성을 모두 보인다는 연

구를 입증하는 결과이다(김해진 외, 2008; 김현주,

이정윤, 2011; 이지영, 손정락, 2009; 전혜경, 2014;

Brassard et al., 2014; Greenberg, 2003;

Mikulincer, 1998). 또한 이는 애착불안 집단의 경

우 거부에 대한 두려움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 분노 유발 상황에서도 상대방에게 맞추고자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억제하는 동시에 타인에

게 조금이라도 외면당하거나 거부당했다는 느낌

이 들고 부정적인 감정이 가중될 경우 결국 폭발

적이며 과장된 분노가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Young과 Janet(1993)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애착회피는 역기능적 분노표

현인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회피형 사람들이

주로 분노를 안으로 삭이거나, 문제 상황에서 거

리를 두고 감정과의 접촉을 회피하려하고, 사건의

의미를 최소화함으로써 관련된 생각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전혜경, 2014;

Bartholomew & Horrowitz, 1991; Brassard et al.,

2014; Lopez et al., 2002; Mikulincer, 1998)과 일

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또한 앞선 결과는 회피애

착과 유사한 거부형 애착이 내면의 감정 상태는

혼란스러우나 겉으로 표현을 적게 하는 면이 있

어, 분노와 관련한 특성 분노를 많을지라도 주로

표출을 적게 하고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김현주, 이정윤, 2011).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애착회피 집단이 분노에

대한 자각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어 분노감정과

관련된 신체감각 및 정서체험에 대해 지각하는

수준에 따라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임여준 외, 2015), 애착회피가

경로 매개효과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애착회피 → 사회적지지 → 분노억제 .124 .047 .248

애착회피 → 자아탄력성 → 분노표출 -.012 -.003 -.037

표 6.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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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억제 및 분노표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본 연구 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바이다.

둘째, 애착불안과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과의 관

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

탄력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애착

불안이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로 가는 직접경로만

유의할 뿐,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로 가는 경로

는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이다. 우선 애착불안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본 연구 결과는

애착불안일수록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대인관계효율성, 낙관적 태도가 낮다는 연구와(김

현주 외, 2012) 자신이 사랑을 받은 가치가 있다

고 지각하는 정도가 낮고 타인의 거절과 버려짐

에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자아탄력성에 큰 영향

을 받는다는 박현주, 김봉환(2010)의 연구와는 일

치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국내외 연구에서 성인애

착유형을 구분하여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가 많지 않아 관계를 일반화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

이지 않는 데는 연구대상자의 차이로 일부 추측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앞서 제시된 두 연구들은

각각 중학교 교사(김현주 외, 2012), 상담사(박현

주, 김봉환, 2010)와 같이 다소 특수한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교사와 상담사라는 직업은 특

히 다른 직업에 비해 직장 내 동료 및 상사 외에

도 학생 또는 내담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지속적

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과업을 지닌다. 따라서 관

계를 형성하고 지속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가진

대인관계에서의 불안함이 더욱 발현되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스스로 대인관계 효율성이나

자신감 등이 낮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대학생의 경우 중, 고등학생 때의 여러 규정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환경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관계에서의 불안함을

경험하더라도 좀 더 자유롭고 다양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탄력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추

측해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애착불안이 사회적지지로 가

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는 애착불안

집단이 자신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한다는 연구결과(임수진, 노안영,

2003; 장미경, 2007; Larose, Bernier, Soucy, &

Duchesene, 1999)와 일치하지 않으며, 애착불안이

사회적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곽영희와 정현희(2014)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

이다. 이러한 애착불안과 사회적지지의 관계에서

의 불일치한 연구결과는 애착불안 집단의 타인과

의 관계에 대한 모순적 태도와 관련될 수 있다.

일례로, 애착불안인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상대

방에게 심리적 의존 욕구가 높으면서도 타인에게

거부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는 경향이 있

는데(Collins & Feeney, 2000; Kobak & Sceery,

1988), 이러한 애착불안 성향의 사람들이 보이는

불일치한 태도가 타인의 지지를 일관적으로 받아

들이는데 어려움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일부 추측

해볼 수 있다. 더욱이 앞선 제시된 연구마다 사회

적지지를 측정하는데 있어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

적지지의 양과 지지에 대한 만족감을 측정한

Sarason, Levine, Basham와 Sarason(1983)의

‘SSQ’(Social Support Questionnaire), 사회적지지

망에 대한 조망을 측정한 Vaux, Burda와 Stewart

(1986)의 ‘NOS’(Network Orientation Scale),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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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교사 등 대상에 따른 사회적지지 수준을 측

정한 Zimet 등(1988)의 ‘MSPSS’(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등 사회적지

지에 대한 다양한 척도를 사용한 것 또한 연구결

과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

다.

셋째, 애착회피에서 분노억제로 가는 경로를 분

석한 결과, 애착회피와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사회

적 지지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며,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분노를

억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불

안정한 애착유형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한다는 연구

결과(임수진, 노안영, 2003; Larose et al., 1999)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역기능적 분노표

현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김종은, 이윤

주, 2013)와 유사하며, 특히, 사회적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분노를 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

Palfai와 Hart(1997)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다수의 선행 연

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애착회피형 사람들이

지각하는 낮은 사회적지지 수준이 분노억제로 이

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애착회피형 사람들은 성장하

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 등이

무시되는 경험으로 인해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을 가지게

된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Collins &

Read, 1990; Feeney & Noller, 1990; Hazan &

Shaver, 1987). 이러한 타인에 대한 불신은 타인

에게 의존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주변의 지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데(Brennan et al., 1998; Collins & Read,

1990), 이로 인해 애착회피 성향의 사람들은 분노

상황에서 필요한 자기주장을 못할뿐더러, 개인이

경험하는 감정이나 경험을 타인에게 드러내지 않

고 혼자서 고통을 다루고 고통스러운 생각을 억

제함으로써 분노를 억압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

가능하다. 특히나 애착회피가 분노억제에 직접적

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없다는 본 연구 결과는 애

착회피 자체가 분노억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기보다는 애착회피형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사

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함으로써 분노를 억제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는 애착회피형이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하게 될 경우 분노를 억제하지 않고 적

절히 표현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애착회피형 사람들이 분노 감정을 보다 잘 다루

고 기능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

해 타인의 따뜻한 지지와 격려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애착회피와 분노표출의 관계에서 자아탄

력성의 매개효과는 다소 미미하나 애착회피와 분

노표출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애착의 회피 성향이 높을수록 자아탄력

성 수준이 높으며 이로 인해 분노를 표출하는 경

향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독립

성에 침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애착회피 집

단의 경우 자신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와 대

인관계 효율성이 낮다는 Creasey와 Hesson-

McInnis(2001)의 연구와 회피애착이 자신감, 대인

관계효율성, 낙관적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

는다는 박현주, 김봉환(2010)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반면, 회피애착 집단일수록 자아탄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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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연구(Mikulincer et al., 2003)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애착회피형 사람들의

자기긍정/타인부정의 내적작동모델로 설명가능하

다. 회피애착의 사람들은 관계에서의 부정적인 경

험으로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Hazan et

al., 1987), 이와 관련해서 Mikulincer 등(2003)은

회피애착의 사람들이 자기긍정의 내적모델을 가

지고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위협적으로 느끼기는

해도 스스로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다고 평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자아탄력성이 갈등

을 해결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Block & Block, 1980), 회피애착집단의 자기긍

정 내적모델이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크기가 작은 부분에 대해

서는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

과에 대해 추가적으로 추측해보자면, 애착회피 유

형은 자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 타인 및 환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

각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Pietromonaco &

Barrett, 2000). 이러한 타인 및 환경에 대한 부정

적 시각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떨어트릴

뿐더러, 다른 사람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회피하

게 함으로써 대인관계에 대한 효율성을 떨어트릴

가능성이 있다(Creasey & Hesson-McInnis,

2001). 종합하면, 애착회피 집단의 자기긍정 및 타

인부정의 내적작동모델이 자아탄력성의 각 하위

요인인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태도, 자신감에 어

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자아탄력성 수

준이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애착회피형 사람들이 분노 감정을

잘 다루고 적절하게 분노를 보다 기능적인 방식

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대화 기술이나 태도를 증진시킴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직되지 않는 유연성을 키울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 성인애착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모두 역기능적 분노표현인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며 특히

애착불안의 경우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애착회피는 자아탄력성

과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만 분노표출과 분노억제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한 구체적인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를 바탕

으로 성인애착, 역기능적 분노표현,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성인애착과 자아탄력성 및 사회

적 지지와의 관계, 성인애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의 관계,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와 같이 각 변인들 간의 단편적

인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동시에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성인애착이 역기능적 분노표현

에 이르는 심리적 기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할 수 있는 새로운 중간 변인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애착과 분노표현

의 관계에서 주로 자동적 사고나 포커싱적 태도

와 같은 인지 변인이나(김명화, 박영자, 2013; 임

여준 등, 2015) 내면화된 수치심과 같은 정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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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김현주, 이정윤, 2011)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였

으나,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적 자원인 사회적 지

지와, 개인적 자원으로서 자아탄력성을 새롭게 살

펴봄으로써 성인애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

계를 설명하는 새로운 틀을 제공하였다. 이는 관

련 연구에 대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며 추후

연구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으로 인한 문제의 해결을 돕고 개입을 위한 정보

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는 변화시키

기 어려운 특성인 성인애착을 직접 다루지 않고

서도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개

입 방향을 검증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애착회피가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밝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회피 애

착 유형의 대학생들이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지

각하고 자아탄력성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다면 분노를 부적절하게 억제하거나 표출하는 태

도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회피애

착 대학생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둔 프로그램 개발 및 개입의 근거로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의 비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성별을 가외변인으로서 통제하

고자 하였으나, 모든 변인에 유의한 효과 없이 모

형 적합도만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 제거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 대상자의 성별 비율이 남성에 비

해 여성이 2배 정도 많고 분노표현에 있어서 성

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Harbin, 2000), 추후

연구에서는 성비를 균등하게 모집하여 연구를 진

행하는 등 성차를 고려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가 대학생에 제한되어 있어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

서는 다양한 연령을 고려한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

여 자료를 수집하여 응답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였다는 한계와 함께 연구 대상자들의 방어

성향과 사회적 바람직성의 추구 경향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분노표현은

응답자가 자신의 분노표현 방식을 자각하지 못할

경우 실제와는 다르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

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검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타인의 평가나 행동 관찰, 혹은 면

담 등 다양한 방식을 포함한 연구를 실시하는 것

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자아탄력성과 사회

적 지지의 하위변인들을 묶어서 살펴보았으나, 일

부 연구에서는 각 변인의 하위변인에 따라 변인

간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에 따라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였으며(김현주 외, 2012),

사회적지지 또한 어떤 대상의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김종은, 이윤주, 2013), 후속연구에

서는 사회적 지지를 가족의지지, 친구의지지, 주요

타인의지지 등 하위변인별로 구분하여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

섯째, 본 연구는 성인애착이 분노표출, 분노억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매

개효과를 확인하였으나,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밝

히는 연구는 초기단계일뿐더러, 본 연구에서는 애

착회피와 역기능적 분노표현간의 관계에서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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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효과만 확인되어, 추후 연구들에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

지막으로 본 연구는 역기능적 분노표현인 분노표

출과 분노억제를 개별적인 요인으로 두고 변인

간의 관계를 탐색했으나, 기존 연구에서 분노억제

가 높을수록 분노표출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신미영, 김재환, 2001; 황지연, 연규진, 2018),

분노억제나 분노표출이 서로 독립적인 다른 차원

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연속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예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분노

억제와 분노표출 간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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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Sujung Choi Dong Hun Lee

Sungkyunkwan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resili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xiety, avoidance)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anger-in, anger-out). A sample of 272 undergraduate students

were asked to complete the Adult Attachment Scale,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Scale,

Social Support Scale, and Self-resiliency Scal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ttachment

anxiety significantly influence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including anger-in and

anger-out, whereas attachment avoidance had no significant effect both of all. Secondly,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y on the relationship attachment anxiety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was not significant. Thirdly, full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voidance and anger-in was significant.

Lastly, full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voidance and anger-out was significant.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for counseling

and study limitations were discussed.

Keywords: undergraduate students, adult attachment,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social

support, ego-resil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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